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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들을출가시키고홀

로 지내는 노인 가구가

많은 요즘. 부모님은 부

모님대로, 자녀들은 자녀

들대로서로에대한걱정

이많지만장수군어르신

들과자녀들은그렇지않

다. 바로 장수군 영상코

디 덕분이다. 주기적인

영상촬영과통화를통해

부모-자녀 간 소식을 전

하는 영상코디의 현장을

찾아본다.
/편집자주

타지에있는가족들한테소식전할수있어기뻐요

▲▲박박남남순순 씨씨((8855,, 장장수수군군 계계북북면면))
몇 년 전부터 박남순 씨는 자녀 3남 2녀 모두를 출타시키고 홀로 고향을 지키고

있다. 젊은 적에는 혼자서도 농사일 모두를 해냈지만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
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. 그나마 집근처 밭에 소일거리로 농사짓는 게 전부다. 요
즘은 농사일도 거의 끝나고 김장도 마쳐 다른 때와 달리 집에 혼자 있는 게 북적
적적할 따름이다. 이럴 때마다 박 씨는 기다려지는 한 사람이 있다. 바로 자신의
일상을 휴대폰으로 담아주는 영상코디다.
영상코디는 잊을 만하면 찾아와 말벗도 되어주고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사진으

로 담아주는 것은 물론 가끔은 핸드폰을 노상 들고 자신을 계속 찍어준다. 이유를
물으니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라고. 덕분에 자녀들과 연락 횟
수도 잦아졌다.
영상코디가 다녀간 날 저녁이면 평소에 자주 통화를 못했던 자녀들에게서 돌아

가며 전화가 걸려온다.
코디가 찍어서 보낸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하는 건데 그날 밤이면 자녀들과 그 동

안 못 나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른다.
박 씨는“평소 전화를 자주 못했는데 선생님(영상코디) 덕분에 자녀들하고 예전

보다 자주 통화를 할 수 있게 됐고 손주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”
며“가족들이 항상 혼자 지내는 나를 걱정하는 데 도우미 양반 덕분에 걱정도 덜
시키고 혹시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소식을 전해주나 걱정했는데 그 걱
정도 한 시름 놓았다”고 말했다.
이어“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선생님에게(영상코디) 너무너무 감

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”고 덧붙였다.

▲▲아아들들 강강홍홍배배 씨씨((6655,, 경경북북 청청도도))
박 할머니의 둘째 아들 강홍배 씨는 바쁜 업무 탓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자

주 찾아뵙는 것은 쉽지 않다.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겠다고 늘 다짐해 보건만
그것도 큰마음을 먹어야 했기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과 부모님 안부 걱정뿐이라
고….
하지만 요즘은 주기적으로 먼저 전해오는 어머니 소식에 마음먹지 않아도 자연

스럽게 안부를 듣고 전할 수 있게 됐다.
바로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영상코디들 때문이다.
직접 찾아가야만 볼 수 있었던 어머님을 코디들이 촬영한 영상물을 통해 어머니

가 어떻게 지내시는 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, 심지어 어머니의 얼굴과 표
정을 유심히 볼 수 있어 가장 좋다고 전했다.
여기에 부모님과 통화 연결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도 담당 코디를 통해 안부를

확인 할 수 있어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이 한 시름 놓인다.
강 씨는“늘 고향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 지 궁금했는데 영상

코디 선생님 덕분에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”며“이렇
게 어머니 소식을 전해주시고 늘 어머니 곁을 찾아주는 선생님들께 고맙다”고 말
했다.
이어“무엇보다 떨어져 있는 가족 간 안부와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장수군이 정

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”고 덧붙였다.

“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편집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
했습니다”
영상코디 성영임씨는“우연히 장수군 가족화사업 영상코디를 하게 되

면서 영상 촬영과 편집은 기본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
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일까지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”고 말했다.
영상촬영과 편집 등 미디어에 능통한 젊은 세대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

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르신들은 늘 이런 영임 씨를 기다리고 반
겨줘 일에 자부심까지 더해진다.
성씨는“편집된 영상을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고 바로 울리는

스마트폰 메시지 알람소리와 자녀들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기뻐하는
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”며“모든 영상코디들의 보람”
이라고 말한다.
또 성씨는“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영상코디로 활동하면서 일을 떠나 너

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”며“나의 일로 행복을 느끼는 한 가정의
모습을 볼 때 마다 뿌듯하고 사명감까지 생긴다”고.
성씨는“앞으로도 일을 하는 코디가 아닌 사랑을 전하는 코디가 되도

록 열심히 하겠다”고 각로를 밝혔다.

장수사랑가족화사업이란?

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은 사업 수행원인 15명의 영상코디들이 출향 자녀
를 둔 각 읍·면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일상과 안부를 스마
트폰으로 영상 촬영 해 출향 자녀들에게 전송해 가족 간 정서지원 및
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.
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참여자 97.8%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

물론 지난 2015년 55명이었던 서비스 이용자가 2016년 576명, 2017년 721
명, 2018년 현재 8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2019년에도 총 16명(장수읍 3명 산서면 2명, 번암면 2명, 장계면 3명,

천천면 2명, 계남면 2명, 계북면 2명)의 코디네이터들이 활동 할 계획이
며 장수군은 출향인과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.

/장수=고판호기자

출향자녀둔어르신찾아

촬영물전송사회안전망구축

장수군계북면박남순씨

자녀모두출타고향지켜

박씨찾아온영상코디

핸드폰으로영상찍어

타지에있는자녀들에게전달

미니인터뷰 - 영상코디성영임씨

“의미있는일까지할수있어보람느껴”

장수 가족화사업 대상 가족인 박남순씨 가족.


